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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 트럼프 경제에서의 실업률”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낮은 실업률에 대한 그들의 공로를 주장하고 있다. 최근의 

실업률 하락이 두 대통령 각자의 정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을까?  

 

낮은 실업률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첫 번째로, 최저임금의 인하는 실업률을 낮추는데, 특히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청소년들의 실업률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 

높은 최저임금은 실업률의 상승과 연관이 있다. 현재 7.25달러인 최저임금의 실질 구매력은 거의 

역대 최저 수준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 최저임금이 평가절하되었고, 

의회도 오랫동안 연방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았다. 2023년 4월 이후 실업률은 상승했지만, 몇몇 

주의 최저임금 또한 인상되었다.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은 15달러 이상의 '생활임금' 도

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일자리 감소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정책이다.  

 

2023년 4월의 실업률 최저점(청소년 9.3%, 전체 3.4%)은 장기 추세선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불과

하다. 실업률이 이렇게 낮아진 다른 요인은 무엇일까? 과거에도 실업률이 이렇게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 시기가 있었는데, 이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시기이다. 전시

에는 왜 실업률이 4% 이하로 떨어지는 것일까? 이는 전시 동원으로 인해 국내 산업의 노동력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전쟁 중 노동력 부족은 노동 시장을 긴축 시켜 실업률을 낮춘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동안 실업률이 4% 이하로 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노동력 공급의 감소 때문이다. 우선, 코로나19 이전에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엄격한 

이민 정책이 노동 공급을 제한 시켰고, 팬데믹 실업 수당으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일터로의 복



귀를 미루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근로 연령층의 사람들이 사망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개방적인 국경정책으로 수백만 명의 외국인들이 미국 노동시장에 합류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동안 노동 참여율이 하락했고,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동안 천

천히 회복되었다.  

 

실업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정책들도 있으나, 트럼프와 바이든 대통령 임기 동안 낮은 

실업률의 주요 원인은 낮은 노동 공급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동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들 중 일부

는 대통령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노동자들을 위하여 더 많은 기회

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 연방 및 주의 최저임금을 폐지한다면 앞으로의 실업률을 낮

출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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